
1165  경영학연구 제54권 제5호 2025년 10월(pp.1165~1197) http://dx.doi.org/10.17287/kmr.2025.54.5.1165

SNS 사용자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SNS 과사용에 미치는 영향: 

PLS-SEM과 fsQCA 혼합연구*

The Influence of Individuals’ Negative Emotions on 

Excessive Use of SNS: 

A Mixed-Methods Study Using PLS-SEM and fsQCA

조철(주저자)․이상준(교신저자)․왕남(공저자)

Zhe Zhao(First Author)․SangJoon Lee(Corresponding Author)․Nan Wang(Co-Author)

전남대학교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 협동과정 박사과정 Doctoral Candidate,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Digital Future Convergence Servi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azhe0526@gmail.com)

전남대학교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 협동과정 교수 Professor,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Digital Future Convergence Servi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s-lee@jnu.ac.kr)

전남대학교 디지털미래융합서비스 협동과정 박사수료 Completed Ph.D. coursework, Interdisciplinary Program of Digital Future Convergence Service, 

Chonnam National University(wangnan1229@jnu.ac.kr)

………………………………………………………………………………
오늘날 SNS는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 외로움, 지루함 등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탈출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개인의 부정적 감정이 과사용의 중요한 촉발 요인일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의 부정적 감정을 중심으로 한 탐색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I-PACE 모델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고, 인지된 감정 억제, 지루함, 외로움, 불안 개인의 부정적 감정이 즉

각적 만족과 감정 완화를 거쳐 SNS 과사용으로 이어지는 경로를 분석하였다. 304명의 SNS 사용자 데이터를 바탕으로 

PLS-SEM을 통해 변수 간의 인과 구조를 검증하고, fsQCA을 통해 다양한 심리 요인들의 결합 구성에 따라 종속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구성적으로 분석하였다. PLS-SEM 분석 결과 감정 억제를 제외한 모든 심리 요인이 정서 반응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고, 두 정서 반응은 모두 SNS 과사용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한 fsQCA 분석을 통해 네 가

지 조합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조합을 바탕으로 두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을 귀납적으로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SNS 과사

용 완화를 위한 정서 조절 및 사회적 유대 강화 방안 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개인의 부정적 감정, SNS 과사용, I-PACE 모델, 구조방정식모델분석,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

Today, social networking services (SNS) function as emotional outlets for relieving negative emotional 

states such as stress, loneliness, boredom, and anxiety. As these negative emotions may serve as key 

triggers for excessive engagement,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psychological mechanisms behind 

such behavior. This study adopts the I-PACE model as a theoretical framework and examines how four 

types of perceived negative emotional states—perceived emotional suppression, boredom, loneliness, and 

anxiety—lead to excessive use of SNS through immediate gratification and emotional relief responses. 

Data collected from a sample of 304 SNS users were analyzed using Partial Least Squar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PLS-SEM) to verify the causal structure among variables, and Fuzzy-set Qualitative  

Copyright 2025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최초투고일: 2025. 04. 13       수정일: (1차: 2025. 06. 09, 2차: 2025. 07. 07)       게재확정일: 2025. 07. 22

* 이 논문은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재원으로 정보통신기획평가원-지역지능화혁신인재양성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IITP-2025-RS-2022-00156287)



조철․이상준․왕남

1166 경영학연구 제54권 제5호 2025년 10월

Ⅰ. 서 론

최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SNS는 현대

인의 일상 속에서 핵심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으로 자

리 잡고 있다(Brailovskaia and Margraf, 2024). 

특히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사회 전반에서 비대면 활

동이 일상화되면서 가정 내 체류 시간이 급증하였고, 

이에 따라 디지털 기기와 SNS의 이용률도 폭발적으

로 증가하였다(박지영&곽기영, 2019; 신동인&곽

기영, 2019; 진추영 외, 2022; 왕덕가 외, 2023). 

SNS는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정보 탐색, 여가 활

동, 자기표현 등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개인의 

일상에 깊숙이 스며들고 있으며, 나아가 사회적 관

계망을 확장하고 강화하는 주요 매개체로 기능하고 

있다(Rogier et al., 2021; 신동인 외, 2024).

디지털 환경의 편리함 이면에는 새로운 사회적 문제

가 대두되고 있는데 바로 SNS의 과도한 사용이다. 

SNS 과사용은 SNS에 대한 반복적이고 충동적인 사

용으로 인해 통제력을 상실하고, 일상 기능과 정신건

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의미한다(Armitage, 

2021). 이는 일시적 집중 상태인 몰입이나 자율성

을 전제하는 과몰입과는 달리 중독성과 유사한 특성

을 지닌 문제 행동으로 간주된다(Aydin and Kuş, 

2023). 특히 우울, 불안, 고립감, 중독성과 같은 부

정적 심리 증상은 SNS 과사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

며, 이러한 경향은 청소년 및 대학생 집단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Stangl et al., 2023; Rutter 

et al., 2021; Khalil et al., 2022).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하루 2시간 이상 SNS를 사용하는 사

용자들이 우울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Ma et 

al., 2021), 이집트 청소년의 경우, 인터넷 중독이 

우울 및 자살 충동과 유의한 관련을 보였다(Khalil et 

al., 2022). 이러한 현상은 특정 국가에 국한되지 않

으며, 전 세계적으로 유사한 연구 결과가 반복적으로 

확인되고 있다(Keles et al., 2020). 나아가 SNS 

과사용은 다양한 사회적․행동적 문제로까지 확산되

고 있다(Weinstein, 2023). 

기존 선행 연구는 사용과 충족 이론, 사회인지 이

론, 미디어 의존 이론 등을 중심으로 주로 사용자의 

긍정적 동기나 플랫폼 특성 관점에서 SNS 과사용

을 분석해 왔다(Caplan, 2010; Haagsma et al., 

2013; Saleem et al., 2021; Yin and Shen, 

2024). 특히 몰입, 자기 효능감, 오락 추구와 같은 

긍정적 심리 변수를 강조하며, SNS 과사용의 원인을 

설명해온 반면(Hawi and Samaha, 2017; Köse 

and Doğan, 2019; Du et al., 2021; Nikolinakou 

et al., 2024), 개인의 부정적 감정이 어떠한 심리적 

Comparative Analysis (fsQCA) was employed to explore how different configurations of psychological  

conditions contribute to excessive SNS use. The results of PLS-SEM confirmed that, except for emotional 

suppression, all psychological factors significantly influenced emotional responses, and both immediate 

gratification and emotional relief 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excessive SNS use. The fsQCA analysis 

identified four distinct causal configurations, from which two underlying psychological mechanisms were 

inductively derived. These findings are expected to inform the design of interventions that foster effective 

emotion regulation and strengthen social bonding, thereby helping mitigate excessive SNS use.

Keyword: Individuals' Negative Emotions, Excessive Use of SNS, I-PACE Model, PLS-SEM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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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개 과정을 거쳐 SNS 과사용에 이르는지에 대해

서는 상대적으로 분석이 미흡했다. 일부 연구(Kuss 

and Griffiths, 2017; Wegmann et al., 2018)

는 부정적 감정이 SNS 과사용에 직접 영향을 준다

고 밝혔으나 선형적이고 단편적인 인과관계만을 제

시하여 부정적 감정이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적 과정

을 통해 과사용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이해는 제한

적이었다. 특히 즉각적 만족과 감정 완화와 같은 심

리적 매개 과정에 대한 연구는 여전히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의 공백을 채우고 보다 정

교한 심리적 설명 구조를 제시하기 위해 본 연구는 

I-PACE(Interaction of Person-Affect-Cognition- 

Execution) 모델을 이론적 틀로 설정하였다. I-PACE 

모델은 개인 특성, 정서 및 인지 요인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터넷 관련 문제 행동의 형성과정을 체계적으

로 설명하는 데 유용한 프레임워크로 최근 인터넷 중

독이나 SNS 과몰입 현상을 이해하는 데 널리 활용되

고 있다(Laier and Brand, 2017; Wegmann et 

al., 2023). 그러나 기존의 I-PACE 모델 기반 연구

들 또한 긍정적 감정 및 동기에 초점을 둔 경우가 많아

(Saleem et al., 2021; Yin and Shen, 2024), 

부정적 감정에서 출발하여 SNS 과사용으로 이어지

는 구체적 심리적 과정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논의는 부족한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용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이 즉각

적 만족과 감정 완화라는 심리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

과, 이렇게 유발된 심리적 반응이 실제로 SNS 과사

용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함께 분석하고

자 한다. 즉, 사용자가 경험하는 부정적 감정은 즉각

적 만족과 감정 완화라는 심리적 반응을 통해 SNS 

과사용이라는 행동적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즉각적 만족은 디지털 환경에서 단기적 보상이나 즉

시적 쾌락을 추구하는 성향으로 감정 완화는 부정적 

정서를 해소하거나 전환하기 위한 정서적 대응 전략

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 환경은 사용자에게 이러

한 즉각적 보상과 정서적 회피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부정적 감정을 느끼는 사용자가 SNS 과사용으로 연

결될 가능성을 높인다(Wegmann et al., 2018).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RQ1: 사용자의 부정적 감정은 즉각적 만족과 감

정 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RQ2: 즉각적 만족과 감정 완화는 사용자의 SNS 

과사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개인의 행동은 단일한 인과 구조로 설명되기보다는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상호작용하는 구성적 방식으

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SNS 과사용과 같은 행동 

현상은 다양한 심리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

는 경우가 많기 SNS 최근 연구들에서는 조건 간 조

합 효과와 비대칭적 인과관계를 함께 고려하는 다층

적 분석 전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Misangyi et 

al., 2017). 실제로 인간의 행동은 동일한 결과가 서

로 다른 조건 조합에 의해 도출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평균적 효과보다는 구성적 조합의 탐색을 통해 보

다 정교하게 설명될 수 있다(Pappas and Woodside, 

2021). 이에 따라 본 연구는 PLS-SEM을 통해 변

수 간의 일반화된 인과 경로를 정량적으로 확인하는 

동시에 다양한 요인의 조합 구성이 SNS 과사용에 미

치는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fsQCA

을 병행하였다. fsQCA은 대칭적 분석과 구성적 접근

을 통합하여 단일 경로를 넘어 다양한 원인 조합을 실

증적으로 탐색하려는 시도이다. fsQCA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경로 조합의 심리적 의미를 이론적으로 해석

하고, 이를 기반으로 귀납적 방식의 연구 명제를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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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세 번

째 연구 질문을 추가로 제시한다.

RQ3: 다양한 부정적 감정 및 정서 요인의 구성은 

SNS 과사용을 유발하는 주요 경로로 작용

하는가?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진행된다. 제Ⅱ장

에서는 SNS 과사용과 I-PACE 모델의 이론적 배경

을 토대로 P 요소, A/C 요소, E 요소에 대한 문헌 고

찰 및 연구 가설을 제시하고, fsQCA 접근의 이론적 

필요성과 적용 배경을 함께 설명한다. 제Ⅲ장에서는 

연구모형 구축, 측정 항목, 자료 수집 절차 및 표본의 

특성을 설명한다. 제Ⅳ장에서는 PLS-SEM의 분석 결

과를, 제Ⅴ장에서는 fsQCA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제Ⅵ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결론을 제시하고, 

학문적․실무적 시사점,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향

을 논의한다. 본 연구는 SNS 과사용의 심리 경로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토대로, 향후 정서 기반 알림 시

스템 개발과 사용자 경험(UX) 개선을 통한 플랫폼 

과사용 방지 전략 수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가설

2.1 SNS 과사용

SNS 과사용은 단순히 SNS를 자주 사용하는 차원

을 넘어 사용에 대한 통제력을 잃고 일상생활과 심리

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제행동으로 정의

된다(Saleem et al., 2021). 최근 여러 연구에서는 

SNS 과사용이 심리적 의존성, 대인관계 저하, 중독

적 특성을 동반함을 실증적으로 확인하였으며(Zhang 

et al., 2023; Akhtar et al., 2024)，이로 인해 

개인의 정신 건강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과 삶의 질

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Saleem et al.(2021)은 

스트레스-대처 이론을 바탕으로, 인지된 스트레스, 외

로움, 자존감 저하, 감정 조절 곤란 등이 SNS 과사

용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Zhang 

et al.(2023)은 이용과 충족 이론을 적용하여 지식 

획득 욕구와 사회적 정서에 대한 요구, 오락 및 보상

적 기대가 SNS 과사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

다. Akhtar et al.(2024)는 보상적 인터넷 사용 이

론을 기반으로 주관적 웰빙 저하와 외로움, 사회적 불

안이 SNS 과사용을 유발하는 핵심 심리 요인임을 밝

혔다. Nikolinakou et al.(2024)은 인지된 지루함

과 감정 억제 등 심리적 조절 실패가 SNS 과사용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효과는 문화적․집단적 맥락

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Liao et al.(2025)는 자기조절 이론을 바탕으로 마

키아벨리즘, 자기조절 실패, 사회적 불안, 놓치는 것

에 대한 두려움이 SNS 과사용의 필수적 조건임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다양한 이론과 변수, 분석 방법을 

활용하여 SNS 과사용의 원인과 과정을 다각적으로 

조명하였으나 몇 가지 공통적 한계도 지닌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가 설문조사 기반의 횡단적 설계와 자

기보고 방식에 의존하여 응답 편향과 인과성 해석에 

제약이 있었으며, 표본의 일반화에도 한계가 있었다

(Saleem et al., 2021; Nikolinakou et al., 2024; 

Liao et al., 2025). 둘째, 분석 방법에 있어 선형

적 접근에 치우쳐 부정적 감정의 비대칭적 경로나 변수 

조합 효과를 충분히 탐색하지 못했다. 셋째, 여러 부

정적 감정이 어떻게 결합하여 SNS 과사용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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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지 그리고 감정 억제, 지루함, 외로움, 불안 등 

심리 요인이 즉각적 만족과 감정 완화 등 중개 경로

를 통해 작동하는 심층 메커니즘은 충분히 규명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횡단적 설계, 자기보고 방식, 문화적 편

향 등 일반적인 한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다. 그

러나 기존 연구의 제약을 보완하고 설명력을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차별화된 접근을 시도하였다. 첫째, 

PLS-SEM과 fsQCA를 병행하여 선형적 인과 경로

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정적 감정 변수의 조합 및 비

대칭적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였다. 둘째, 감정 억

제, 지루함, 외로움, 불안 등 여러 부정적 정서를 중심 

변수로 설정하고, 이들이 즉각적 만족과 감정 완화를 

거쳐 SNS 과사용으로 이어지는 중개 경로를 통합적

으로 분석하였다. 셋째, I-PACE 모델을 이론적 틀로 

활용하여 개인 심리와 정서 및 인지 요인의 상호작용

을 반영한 설명 체계를 제시함으로써 SNS 과사용의 

심리적 메커니즘을 다층적으로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

러한 접근을 통해 본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미처 밝혀

내지 못한 부정적 감정의 복합적 영향과 심리 경로를 

보다 입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2 I-PACE 모델

I-PACE 모델은 인터넷-사용 장애가 개인 특성(P) 

→ 정서 및 인지 반응(A/C) → 실행 기능(E)의 순

환적 상호작용을 거쳐 형성된다는 전제에 근거한 통합 

이론이다(Brand et al., 2016). <그림 1>과 같이 

유전적 요인, 기질, 초기 환경 경험, 성격 및 심리 병

리와 같은 비교적 안정적인 개인 특성은 스트레스 취

<그림 1> Brand et al.(2016)이 제시한 I-PACE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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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성을 규정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외부 및 내부 자

극을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며, 그 

결과 단서 반응, 갈망, 기분 조절 충동, 주의 편향 등

으로 구성된 정서 및 인지 반응이 촉발된다. 정서적 

및 인지적 반응은 보상 기대와 대처 양식을 활성화하

여 자극의 긍정적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반복적 사용

과 누적된 스트레스는 일반 억제 통제를 약화시켜 행

동 억제력을 저하시킨다. 이 과정에서 개인은 SNS 

과사용과 같은 특정 행위를 선택하고, 해당 행위가 

제공하는 즉각적 만족과 보상은 다시 정서 및 인지 반

응과 보상 기대를 강화한다. 억제 통제는 더욱 약화되

어 강화의 악순환이 형성되고, 통제력 상실과 일상 

기능 저하는 문제적 인터넷 사용 장애로 귀착된다. 

I-PACE 모델은 SNS 사용이 단기적으로는 스트레

스 완화와 정서 조절에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는 정서적 불안정과 실행 기능 저하를 심화시킬 수 있

음을 시사한다(Wegmann et al., 2018). 

<표 2>는 I-PACE 모형을 적용하여 SNS 과사용

을 다룬 주요 선행 연구를 요약한 것이다. 본 연구가 

감정 억제, 지루함, 외로움, 불안을 P 요소의 핵심 부

정 정서로 동시에 채택한 근거는 다음과 같이 학술적

으로 정식화된다. 첫째, 선행 연구들은 각각 지루함

이나 불안과 같은 단일 정서 또는 2 요인 조합만을 분

석하여 부정 정서 간 다중 교호 효과를 충분히 포착

하지 못하였다. 둘째, I-PACE 이론에서 지루함은 

자극추구, 외로움은 사회적 보상, 감정 억제는 정서 

억압, 불안은 위협 회피 동기를 대표하므로 네 변인

을 통합함으로써 SNS 과사용을 유발하는 정서적 동

기 스펙트럼을 포괄적으로 모델링할 수 있다. 이는 

FoMO 사용 기대감 등 인지 중심 변수에 치우친 한

계를 보완할 수 있다. 셋째, 상기 부정 정서 집합을 토

대로 즉각적 만족, 감정 완화를 A/C 매개로 위치시키

고 PLS-SEM과 fsQCA를 병행 적용함으로써 평균

적 선형 효과뿐 아니라 비대칭적 조건 조합까지 검증

연구자 연구목적 주요 변수 연구 방법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의 차별성 

Wegmann 

et al.

 (2017)

심리ㆍ인지 

요인이 SNS 

과사용에 

미치는 영향

사용 기대감, 우울, 

불안, SNS 과사용

설문

(SPSS)

인지적 기대 요인이 

과사용을 유발함

1. 감정 억제ㆍ지루함ㆍ외로움ㆍ

불안의 부정 정서 통합 분석

2. I-PACE 모델 기반 감정 완

화(ER) 핵심 매개 이론 검증

3. PLS-SEMㆍfsQCA 병행 

적용을 통한 선형ㆍ조건 조

합 효과 탐색

4. P→A×C→E 교차 중개 경

로 도입

5. fsQCA 결과 기반 귀납적 연

구 명제 도출

Elhai et al.

 (2017)

스마트폰 

과사용의 

심리기제 분석

사회적/비사회적 

사용, 우울, 불안, 

SNS 과사용

설문

(PLS-SEM)

불안 수준과 SNS 

과사용의 

정적 상관 확인

Wegmann 

et al.

 (2018)

지루함과 

SNS 과사용 

관계 탐색

지루함, 회피 기대, 

SNS 과사용

설문

(PLS-SEM)

정서와 인지 요인의 

상호작용이 SNS 

과사용을 미침

Nikolinakou 

et al.

(2024)

심리적 요인이 

SNS 과사용에 

미치는 영향

지루함, 감정 억제, 

인지 재평가, 

SNS 과사용

설문

(PLS-SEM)

부정적 감정 조절 

실패가 과사용 

행동과 연관

Liao et al.

(2025)

SNS 과사용의 

필요조건 규명

자기통제력, FoMO, 

사회적 불안, 

SNS 과사용

설문

(NCA)

감정 및 인지 요인이 

필요조건으로 작용

<표 2> I-PACE 기반 SNS 과사용 관련 선행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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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방법론적 우위를 확보하였다. 본 연구는 

I-PACE 틀을 적용하여 부정적 감정(P)이 즉각적 만

족과 감정 완화(A/C)를 경유해 SNS 과사용(E)을 

유발하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정서 및 

인지 기반 개입과 실행 기능 강화 전략을 수립하기 위

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2.2.1 개인의 특성(Personal characteristics; 

P요소)

I-PACE 모델에서 P 요소(Person characteristics)

는 기질적 요인, 초기 환경 경험, 성격 특성, 정서적 

취약성처럼 비교적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개인 특성

을 가리킨다(Brand et al., 2016). 이러한 특성은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취약성을 규정하며, 외부 및 

내부 자극에 대한 주관적 지각과 후속 정서와 인지 반

응의 강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P 요소는 

문제적 디지털 사용이 촉발되는 1차 토대이자 이후 

A/C(정서 및 인지), E(실행) 요소의 작동 범위를 

결정하는 선행 조건으로 간주된다.

감정 억제는 알코올 남용, 도박 장애, 비디오 게임 

중독, 문제적 인터넷 사용 등 다양한 중독 행동의 중

요한 예측 요인으로 확인된다(Estévez et al., 2017). 

감정을 외현적으로 표출하지 못할수록 SNS와 같은 

외부 자극을 통해 정서를 해소하려는 경향이 강해지

며, 이는 곧 SNS 과사용으로 이어진다. 지루함은 개

인이 무의미한 과업을 벗어나 더 큰 만족과 의미를 

추구하도록 이끄는 기능적 정서이지만(Bench and 

Lench, 2013), 디지털 환경에서는 즉각적 보상을 

제공하는 SNS에 욕구가 집중되어 반복적 사용과 과

사용으로 전환되기 쉽다(Elpidorou, 2023). 외로움

은 Facebook, Instagram 등에서 사회적 상호작용 

시간을 늘려 관계 욕구를 충족하려는 행동을 촉진하고

(Skues et al., 2012; Ryan and Xenos, 2011), 

사회적 불안을 지닌 개인은 SNS의 익명성과 비대면

성이 제공하는 정서적 안전지대를 선호해 SNS 의존

성이 높아진다(Bargh et al., 2002). 이상 네 가지 

부정 정서는 부정적 정서 취약성(negative affective 

vulnerability)이라는 공통 축을 공유하며, 알코올, 

도박, 인터넷 중독 등 다양한 맥락에서 일관되게 검

증된 핵심 예측 변수이므로(Brand et al., 2019; 

Wegmann and Brand, 2016), 본 연구의 주요 개

인 특성 변수로 채택하였다. 따라서 네 변수는 일시

적 기분이 아니라 지속적․특질적 부정 정서로 측정

되며, 본 연구는 ‘부정 정서(P) → 보상․대처 기대

(A/C) → SNS 과사용(E)’라는 경로를 이론적으로 

체계화함으로써 SNS 중독 현상의 발생과 심화를 설

명할 수 있는 정합적 분석 틀을 제시한다.

2.2.2 정서 및 인지(Affect and Cognition; A/C 

요소)

I-PACE 모델은 정서(Affect, A)와 인지(Cognition, 

C)를 개념상 구분하지만, 실제 심리 과정에서는 두 차

원이 밀접하게 교차한다. Pessoa(2008)는 뇌 수준에

서 정서와 인지가 독립적으로 기능하지 않으며, 정서 

반응이 인지 처리 전반에 깊이 관여한다고 보고하였

다. Gross(2015)은 정서 조절을 감정 유발과 인지 

해석이 동시에 전개되는 복합 과정으로 규정한다. 

Brand et al.(2019)의 I-PACE 모델은 이러한 교

차성을 행동 중독 경로의 핵심으로 강조하며, 특히 즉

각적 만족(Immediate Gratification)과 감정 완화

(Emotional Relief)를 정서 유발과 인지 평가가 결

합된 정서 및 인지 복합형 변수로 제시한다. 본 연구

는 바로 이 두 변수가 부정적 정서를 행동으로 전환시

키는 가장 근접한 A/C 매개 고리라는 점에 주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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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정서적 동기와 인지적 동기가 함께 작동하는 교

차적 매개 경로로 설정하였다. 이는 I-PACE 모델이 

지적하는 심리 요인 간 상호작용성과 경로 복잡성을 

충실히 반영한다(Pessoa, 2008; Gross, 2015; 

Brand et al., 2019).

즉각적 만족은 현재 욕구 충족을 우선하고 지연을 

회피하려는 성향으로, 디지털 환경에서 특히 두드러

진다(Lagorio and Madden, 2005). A 차원에서 

이는 긍정 정서를 유발하거나 부정 정서를 순간적으

로 완화하려는 욕구를 나타내며, SNS는 손쉽게 정서

적 보상을 제공한다(Wegmann et al., 2018). C 차

원에서는 단기 보상을 장기 목표보다 우선하게 하여 

자기 통제력을 약화시키고 플랫폼 의존을 강화한다

(Shim et al., 2018; Reinecke and Hofmann, 

2016).

감정 완화는 부정적 정서를 줄이기 위해 선택되는 

정서 조절 전략을 의미한다(Morawetz and Basten, 

2024). A 관점에서 이는 본능적 감정 완화 욕구이

며, SNS의 긍정 피드백은 일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Wegmann et al., 2018). C 관점에서 개인은 즉시 

효과가 있는 대처 방식을 선호하며, SNS는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는 매력적 도구로 기능한다(Ricketts 

and Macaskill, 2003). 감정적 섭식 연구(Klatzkin, 

2022)는 부정 감정 완화를 위한 즉각적 보상이 도

파민 경로를 활성화해 쾌감을 유발함을 보여 주며, 

Cheyne et al.(2006)과 Elpidorou(2023)는 이

러한 인지적 선택이 정서적 위안을 강화한다고 보고

한다. 즉각적 만족과 감정 완화는 정서(A)와 인지

(C)를 단순 통합한 변수가 아니라 두 차원이 동시에 

작동하는 복합 매개로서 I-PACE 모델의 A/C 요소

를 대표한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설정하였다.

H1: 개인의 부정적 감정은 즉각적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1: 감정 억제는 즉각적 만족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H1-2: 인지된 지루함은 즉각적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3: 인지된 외로움은 즉각적 만족에 정(+)

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1-4: 인지된 불안은 즉각적 만족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 개인의 부정적 감정은 감정 완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1: 감정 억제는 감정 완화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2-2: 인지된 지루함은 감정 완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3: 인지된 외로움은 감정 완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H2-4: 인지된 불안은 감정 완화에 정(+)의 영

향을 미칠 것이다.

즉각적 만족은 회피적 대처 전략으로 작동해 단기적

인 쾌감과 정서 안정을 제공하며(Carver and Scheier, 

1994), 디지털 보상 자극은 중뇌-변연계의 도파민 경

로를 활성화해 이러한 효과를 더욱 강화한다(Volkow 

and Morales, 2015). 정서 기반 섭식(Klatzkin, 

2022), 스마트폰 과사용(Elhai et al., 2017), 소

셜미디어 몰입(Wegmann et al., 2018), 게임 몰입

(Wegmann et al., 2023) 등 다양한 실증 연구는 

즉각적 만족이 감정 완화를 유의미하게 촉진한다는 

선형적 관계를 반복적으로 입증하였다. 이에 본 연구

는 I-PACE 모델의 교차 경로를 확인하기 위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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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적 만족이 감정 완화에 정(+)의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3: 즉각적 만족은 감정 완화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3 실행(Execution; E 요소)

SNS 과사용은 개인이 SNS에 대해 과도한 심리적 

의존과 중독 행동을 보이며, 그로 인해 일상생활, 정

신 건강, 대인관계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하는 

현상을 의미한다(Weinstein, 2023). 이러한 현상은 

I-PACE 모델의 E 요소를 통해 설명될 수 있으며, 

이 요소는 개인의 실행 기능, 자기 억제 능력,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행동적 특성을 포함한다(Brand 

et al., 2016; 2019). SNS는 단기적인 보상과 긍

정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며, 사용자의 주의를 지속적

으로 끌어들이고, 이러한 보상은 반복적으로 강화된다. 

하지만, 반복적인 사용은 자기 억제 능력을 약화시키

고, 사용자는 점차 장기적인 목표보다 단기적인 보상

을 우선시하는 행동 양식을 보이게 된다(Wegmann 

et al., 2018). SNS 과사용은 이러한 플랫폼의 설

계 특성에서 기인하는데 이는 빠르게 사회적 피드백

과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단기적 

만족을 추구하도록 유도한다(Akkaş and Turan, 

2024). 또한 여러 선행 연구들은 만족감과 서비스 

사용 행동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을 밝혀냈다. Wu et 

al.(2010)은 SNS 사용에서 즉각적 만족이 플랫폼을 

빈번히 사용하는 핵심 요인임을 지적하였으며, 사용

자는 SNS를 통해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고 정서적 

욕구를 신속하게 충족시키려 한다. 

감정 완화는 개인이 부정적인 정서에 직면했을 때, 

SNS와 같은 외부 매체를 통해 정서적 위안과 심리

적 안정감을 얻는 과정을 의미한다. SNS는 즉각적

인 피드백과 높은 상호작용성을 바탕으로 불안, 외로

움, 우울 등과 같은 정서를 빠르게 완화시켜주는 편

리하고 직접적인 정서 조절 도구로 간주된다. 기존의 

많은 연구들은 감정 완화와 SNS 과사용 사이에 밀접

한 연관이 있음을 입증하고 있다. De Bérail(2019)

의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불안을 가진 개인은 온라인 

환경에서 더 편안함을 느끼며, 준사회적 관계(parasocial 

relationships)에 의존하여 소속감 욕구를 충족시키

는 경향이 있다. 이는 SNS가 감정 완화를 위한 도구

로 작용할 수 있으며, 동시에 개인의 의존성을 강화

시켜 과도한 사용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가설을 제시한다.

H4: 즉각적 만족은 SNS 과사용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H5: 감정 완화는 SNS 과사용에 정(+)의 영향

을 미칠 것이다.

2.3 퍼지셋 질적 비교 분석(fsQCA)

최근 사회과학 연구에서는 변수 간 관계를 선형적이

고 대칭적으로 가정하던 전통적 접근을 넘어 여러 조

건이 복합적으로 결합해 동일한 결과에 도달할 수 있

다는 구성 이론(configuration theory)의 관점을 적

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Fiss, 2011; Ragin, 2009). 

구성 이론의 핵심 개념은 다중경로성(equifinality)

과 인과적 비대칭성(causal asymmetry)이다. 이는 

하나의 결과가 서로 다른 조건 조합으로 설명될 수 있

으며, 특정 조건이 결과를 설명한다고 해서 그 조건

이 반드시 결과의 부재를 설명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



SNS 사용자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이 SNS 과사용에 미치는 영향: PLS-SEM과 fsQCA 혼합연구

경영학연구 제54권 제5호 2025년 10월 1175

을 뜻한다(Pappas and Woodside, 2021). 복잡

한 인과 구조를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표적 

방법이 fsQCA이다. fsQCA는 집합 이론과 퍼지집합 

논리에 기반해 각 사례가 특정 조건과 결과 집합에 

속하는 정도를 0에서 1까지로 보정(calibration)함

으로써 충분조건, 필요조건, INUS 조건(불충분하지

만 필요하며, 그 자체로는 불필요하지만, 충분한 조

건의 일부)을 체계적으로 규명한다(Ragin, 2009; 

Woodside, 2017). 정보시스템과 소비자 행동 분야

에서도 fsQCA는 변량 기반 분석이 제시하는 단일 

최적해의 한계를 극복하고, 실제 현상에 가까운 다중 

구성적 인과관계를 보다 풍부하게 설명하는 데 활용

되어 왔다(Fiss, 2011; Pappas and Woodside, 

2021). 따라서 본 연구는 먼저 PLS-SEM을 통해 

변수의 선형 효과를 검증한 뒤, fsQCA를 적용해 이

들 변수가 어떠한 조합으로 SNS 과사용을 유발하는

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SNS 과사용의 필요조건

과 충분조건을 구성 이론적 관점에서 명확히 규명하

고, 선형 분석과 구성적 분석이 제공하는 통찰을 상

호 보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모형의 설계

본 연구는 개인이 지각하는 개인의 부정적 감정이 

즉각적 만족과 감정 완화 경로를 통해 SNS 과사용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연구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으며, I-PACE 

모델을 이론적 기반으로 구축되었다. I-PACE 모델

은 개인의 온라인 행동 습관이 개인 특성으로부터 유

발되는 정서 반응과 인지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행

동 실행에 이르게 되는 심리적 경로 메커니즘임을 강

조한다. 본 연구는 감정 억제, 인지된 지루함, 인지된 

외로움, 인지된 불안을 독립 변수로 설정하였으며, 이

는 I-PACE 모델에서의 개인 특성 차원을 반영하는 

요인이다. 이러한 개인의 부정적 감정들은 개인이 현

실 삶에서 경험하는 정서적 불편함을 나타내며, SNS 

사용 동기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 요인으로 작용한다. 

감정 억제는 개인이 부정적 감정이나 스트레스 상황에

서 감정을 억누르는 성향을 의미하고, 인지된 지루함, 

인지된 외로움, 인지된 불안은 각각 서로 다른 정서

적 결핍 상태를 반영하며, 이러한 상태는 SNS를 심

리적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

I-PACE 모델에서는 개인 특성이 정서 및 인지 반

응을 유도하고, 이러한 반응이 행동으로 전이되는 과

정을 핵심 경로로 본다(Brand et al., 2016; 2019). 

이에 본 연구는 즉각적 만족과 감정 완화를 각각 인

지와 정서 차원의 매개변수로 설정하였다. 즉각적 만

족은 개인이 SNS를 통해 빠른 피드백과 자극을 얻

고자 하는 인지적 욕구를 의미하며, 감정 완화는 개

인이 SNS를 통해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고자 하는 

정서적 대처 전략을 나타낸다. 이 두 경로는 개인의 

부정적 감정이 행동으로 연결되는 중간 메커니즘으로 

기능한다. 마지막으로 SNS 과사용은 종속 변수로 

설정되었으며, 이는 I-PACE 모델에서의 행동 실행 

차원에 해당한다. 해당 변수는 개인이 정서 및 인지 

요인의 영향을 받아 나타내는 구체적인 행동 결과이

며, SNS 과사용 행동의 대표적인 외현적 지표로 간

주된다. 본 연구모형은 개인 특성에서 시작하여 정서 

및 인지 경로를 거쳐 행동에 이르는 전반적 메커니즘

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이는 I-PACE 모델

의 이론 논리를 반영하는 ‘P → A/C → E’ 경로 구조

에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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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정보시스템 및 디지털 행동 연구에서

는 다양한 심리 요인들이 상호 결합하여 복합적인 

인과 경로를 생성하는 현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단

일 변수 중심의 선형적 접근만으로는 복잡한 행동 

메커니즘을 충분히 설명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반복

적으로 지적되고 있다(Wegmann et al., 2018; 

Nikolinakou et al., 2024; Liao et al., 2025). 

Wegmann et al.(2018)은 정서와 인지 요인의 상

호작용이 SNS 과사용을 예측한다고 강조하였고, 

Nikolinakou et al.(2024)은 부정적 감정 조절 실

패가 과사용 행동과 직접적으로 연결됨을 실증하였

다. 또한 Liao et al.(2025)의 연구는 감정 및 인

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결합할 때, SNS 과사용의 필

요조건이 구성된다는 점을 밝혔다. 이에 따라 본 연

구는 감정 억제, 인지된 지루함, 외로움, 불안, 즉각

적 만족, 감정 완화 등 핵심 심리 요인의 다양한 조

합이 어떻게 SNS 과사용에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

으로 규명하기 위해 fsQCA 방법론을 추가적으로 적

용하였다. 또한 연령, 성별, 직업, 월수입, 1인 가구 

여부, 일평균 SNS 사용 시간 등 여섯 가지 인구통계 

변수를 PLS-SEM 모형에 통제 변수로 포함하였으

나, 모든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아 연구모형

에는 표시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의 연구모형은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그림 2>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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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측정 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 문항은 기존의 이론 및 

선행 연구에서 검증된 척도를 바탕으로 구성되었으

며, 본 연구의 목적과 조사 대상에 적합하도록 일부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각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에 따라 측정 변인을 구체화하고, 관련 

문헌에서의 사용 예를 참고함으로써 내용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특히 문항의 표현 방식이나 응답 

용이성을 고려하여 불필요하게 중복되는 항목은 제거

하거나 간결하게 정제하였다. 모든 측정 문항은 리커

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5점 척도는 응답자가 

각 항목에 대해 명확하고 직관적인 선택을 할 수 있

도록 하며, 응답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통계 분석 시 

신뢰성 있는 결과 도출에 기여하는 장점이 있어 채택

되었다. 각 구성개념의 조작적 정의 및 구체적 문항

은 <부록 1>에 제시하였다.

3.3 자료 수집 및 표본의 특성

본 연구의 데이터는 2024년 9월 6일부터 10월 

25일까지 SNS 이용 경험이 있는 중국 사용자들을 대

상으로 온라인 설문 조사를 통해 수집되었다. 중국

의 온라인 설문 플랫폼 ‘WenJuanXing’을 활용해서 

본 조사는 응답자 자가 관리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402명의 응답자 중 부실 응답 및 연구 대상 범위

를 벗어난 98명의 데이터를 제외한 최종 304개의 유

효 응답이 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SmartPLS 4.0, fsQCA 3.0 통계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응

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3>과 같다. 

구분 빈도(명) 비율(%)

성별
남 156 51.32

여 148 48.68

연령

20대 129 42.44

30대 99 32.57

40대 55 18.09

> 50 21 6.91

최종

학력

고등학교 61 20.07

전문대 139 45.72

대학교 69 22.7

대학원 35 11.51

직업

학생 51 16.78

회사원 83 27.3

생산/기술직 56 18.42

공무원 70 23.03

서비스업 26 8.55

기타 18 5.92

월 수입

$700 < 93 30.59

$700~$1,400 99 32.57

$1,400~$2,000 95 31.25

> $2,000 17 5.59

일평균 

사용 시간

1~2 시간 56 18.42

2~3 시간 71 23.36

3~4 시간 45 14.8

4 시간 이상 132 43.42

<표 3> 인구 통계적 특성 (N=304)

Ⅳ. PLS-SEM 분석결과

4.1 신뢰도, 수렴 타당성 및 다중공선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평가를 위해 신뢰도, 수

렴 타당도, 판별 타당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먼저 신뢰도는 Hair et al.(2021)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각 구성개념의 Cronbach's α 값이 0.7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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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를 확인하여 평가하였다. 수렴 타당도는 각 구성

개념의 복합 신뢰도(Composite Reliability, CR)가 

0.8 이상이며, 평균 분산 추출값(Average Variance 

Extracted, AVE)이 0.5를 초과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Fornell and Larcker, 1981). 

측정 항목 간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팽창지수(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를 검토하였으며, 일반적으로 외부 VIF 값이 5 이상

일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Kock, 

2015) 본 연구의 모든 반사적 항목은 VIF가 5 미

만으로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우려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이 Cronbach's α는 0.851 

~0.905, CR은 0.910~0.929, AVE는 0.687~ 

0.770의 범위로 나타났으며, 모든 반사적 변수의 외

부적재값(Outer Loading) 또한 0.7 이상으로 확인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측정모형이 신뢰도

와 수렴 타당도를 모두 충족하고 있음을 입증한다.

4.2 판별 타당도 검증

본 연구에서는 측정모형의 타당성을 체계적으로 검

증하고 구조모형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판별 타

당도 및 다중공선성 진단을 수행하였다. 먼저, <표 5>

는 Fornell and Larcker(1981)의 기준에 따라 판

별 타당도를 평가한 결과이다. 각 잠재변수의 평균 

분산 추출값의 제곱근은 해당 변수와 다른 변수 간

의 상관계수보다 모두 높게 나타나 각 구성개념이 상

호 명확히 구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6>은 구조

모형의 다중공선성 문제를 진단하기 위한 내부 VIF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5 미만

일 경우, 다중공선성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Kock, 2015), 본 연구의 모든 잠재 변수에 대한 VIF 

값은 1.238에서 1.665 범위로 나타났다. 이는 예

측 변수 간 상관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에 있음을 나

타내며, 구조모형의 분석 결과가 안정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보다 

엄격한 판별 타당도 검토를 위하여 Henseler et al. 

(2015)이 제안한 이질-단일 특성 비율(Heterotrait- 

Monotrait Ratio, HTMT) 분석을 추가적으로 수

행하였다.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모든 변수 간 

HTMT 값은 0.361에서 0.598 사이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제시되는 임계값인 0.85 또는 0.90

을 충분히 하회한다. 이는 측정모형의 구성개념 간 

과도한 상관 없이 판별 타당성이 확보되었음을 재확

인한 결과로 본 연구의 모형이 구성개념 간의 명확

한 구분을 잘 반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4.3 구조모델 및 가설검정

본 연구에서는 연구모형의 가설 검증을 위하여 부

트스트래핑 기법(샘플 수 = 5,000)을 적용한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PLS-SEM)을 수행하였다. <그림 

3>은 본 연구의 구조모형 분석 결과를 시각적으로 제

시한 것이며, <표 8>은 가설별 경로계수, t-값 및 유

의수준을 바탕으로 가설의 채택 여부를 종합적으로 제

시한 결과이다. 분석 결과, 감정 억제(ES)는 즉각적 

만족(IG)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 0.155, t = 2.849, p < 0.01). 감정

을 억제하는 개인의 성향이 즉각적인 보상 추구 행동

과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이며, 반면 감정 

억제는 감정 완화(ER)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나 해당 가설(H2-1)은 기각되었다. 

인지된 지루함(PB)은 즉각적 만족(β = 0.171, t = 

2.854, p < 0.01)과 감정 완화(β = 0.121, t = 

2.217, p < 0.05) 모두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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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개념
측정

항목 
요인적재치 t-값 외부 VIF Cronbach's α CR AVE

감정 억제

ES 1 0.820 39.173 2.041

0.899 0.925 0.725

ES 2 0.838 50.208 2.416

ES 3 0.853 54.084 2.379

ES 4 0.855 52.195 2.369

ES 5 0.853 49.868 2.348

인지된 지루함

PB 1 0.828 44.116 2.138

0.886 0.916 0.712

PB 2 0.818 42.068 2.077

PB 3 0.838 52.261 2.231

PB 4 0.817 40.425 2.138

PB 5 0.842 51.482 2.130

인지된 외로움

PL 1 0.830 44.907 2.156

0.886 0.916 0.735

PL 2 0.842 49.434 2.263

PL 3 0.830 50.768 2.096

PL 4 0.823 43.113 2.050

PL 5 0.818 44.721 2.038

인지된 불안

PA 1 0.835 56.571 2.359

0.900 0.925 0.714

PA 2 0.843 47.773 2.509

PA 3 0.839 52.150 2.299

PA 4 0.852 57.892 2.387

PA 5 0.839 50.606 2.286

즉각적 만족

IG 1 0.844 64.913 2.147

0.851 0.910 0.687IG 2 0.889 70.832 2.204

IG 3 0.860 53.546 1.942

감정 완화

ER 1 0.822 45.800 1.989

0.879 0.917 0.687
ER 2 0.853 51.370 2.186

ER 3 0.876 68.862 2.418

ER 4 0.867 53.381 2.394

SNS 과사용

SNS 1 0.853 65.466 2.442

0.905 0.929 0.770

SNS 2 0.856 57.453 2.401

SNS 3 0.861 65.285 2.601

SNS 4 0.839 50.831 2.289

SNS 5 0.847 52.914 2.296

주) 감정 억제(Emotional Suppression; ES), 인지된 지루함(Perceived Boredom; PB), 인지된 외로움(Perceived Loneliness; 

PL), 인지된 불안(Perceived Anxiety; PA), 즉각적 만족(lmmediate Gratification; IG), 감정 완화(Emotion Relief; ER), 

SNS 과사용(Excessive use of SNS; SNS)

<표 4> 신뢰도, 수렴 타당성 및 다중공선성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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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 SNS ES ER PA PL PB IG
SNS 과사용(SNS) 0.851

감정 억제(ES) 0.408 0.844
감정 완화(ER) 0.505 0.329 0.857

인지된 불안(PA) 0.541 0.401 0.509 0.845
인지된 외로움(PL) 0.474 0.323 0.510 0.509 0.829
인지된 지루함(PB) 0.514 0.362 0.428 0.461 0.473 0.829
즉각적 만족(IG) 0.497 0.387 0.439 0.502 0.463 0.443 0.878

주) 대각선 값은 변수의 AVE의 제곱근을 의미하고, 대각선 아래 값은 변수 간의 상관계수를 나타냄

<표 5> 판별 타당도 검증결과

변수 SNS ES ER PA PL PB IG
SNS 과사용(SNS)

감정 억제(ES) 1.300 1.262
감정 완화(ER) 1.238

인지된 불안(PA) 1.665 1.561
인지된 외로움(PL) 1.570 1.508
인지된 지루함(PB) 1.502 1.456
즉각적 만족(IG) 1.238 1.506

<표 6> 내부 VIF 값

변수 SNS ES ER PA PL PB IG
SNS 과사용(SNS)

감정 억제(ES) 0.454
감정 완화(ER) 0.563 0.368

인지된 불안(PA) 0.598 0.443 0.569
인지된 외로움(PL) 0.530 0.361 0.576 0.568
인지된 지루함(PB) 0.573 0.408 0.482 0.513 0.532
즉각적 만족(IG) 0.565 0.438 0.507 0.571 0.534 0.506

<표 7> HTMT 결과

가설번호 가설경로 경로계수 t-값 검증결과
H1-1 감정 억제 → 즉각적 만족 0.155 2.849** 채택
H1-2 인지된 지루함 → 즉각적 만족 0.171 2.854** 채택
H1-3 인지된 외로움 → 즉각적 만족 0.201 3.431** 채택
H1-4 인지된 불안 → 즉각적 만족 0.258 3.926*** 채택
H2-1 감정 억제 → 감정 완화 0.059 1.024 기각
H2-2 인지된 지루함 → 감정 완화 0.121 2.217* 채택
H2-3 인지된 외로움 → 감정 완화 0.255 4.635*** 채택
H2-4 인지된 불안 → 감정 완화 0.237 3.926*** 채택
H3 즉각적 만족 → 감정 완화 0.126 2.167* 채택
H4 즉각적 만족 → SNS 과사용 0.148 2.716** 채택
H5 감정 완화 → SNS 과사용 0.169 2.861** 채택

*P < 0.05, **p < 0.01, ***p < 0.001.

<표 8> 가설 검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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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인지된 외로움(PL) 즉각적 만족(β = 0.201, 

t = 3.431, p <0.01)과 감정 완화(β = 0.255, t = 

4.635, p < 0.001)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된 불안(PA) 또한 즉각적 만족(β = 

0.258, t = 4.109, p < 0.001)과 감정 완화(β = 

0.237, t = 3.926, p < 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개인이 지각하는 부정 정서가 

SNS 사용을 유도하는 정서적 반응과 즉각적인 보상 

추구 행동에 모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각적 만족은 감정 완화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

(β = 0.126, t = 2.167, p < 0.05)으로 나타나 감

정 반응 기제가 상호작용하는 구조적 특성을 보여준다. 

즉각적 만족(β = 0.148, t = 2.716, p < 0.01)과 

감정 완화(β = 0.169, t = 2.861, p < 0.01) 모

두가 SNS 과사용(SNS)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요 경로 가설들이 실

증적으로 지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Ⅴ. fsQCA 분석 결과

5.1 fsQCA 분석과정

SNS 과사용은 다양한 심리적 조건들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는 복합적 현상이다. 이에 본 연구는 

PLS-SEM을 통해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동시에 fsQCA

를 활용하여 비대칭적이고 비선형적인 비인과적 경로

도 함께 분석하였다. 분석은 fsQCA 3.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총 6개의 원인조건(감정 억

제, 인지된 지루함, 인지된 외로움, 인지된 불안, 즉각

적 만족, 감정 완화)과 1개의 결과조건(SNS 과사용)

을 설정하였다. 각 변수는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되

었으며, 퍼지셋 소속도 계산을 위한 캘리브레이션 기

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표 9>와 같이 본 연구는 5점 리커트 척도를 기반

으로 측정된 변수들의 기술통계 결과는 대부분의 평

<그림 3> 연구모델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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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값이 3.3 내외에 위치하며, 표준편차 또한 약 1 수

준으로 응답이 2~4점 구간에 집중되어 있음을 확인

하였다. 이에 따라 극단값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고 

데이터의 분포와 부합되는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완전 

소속 4점, 교차점 3점, 완전 비소속 2점으로 설정하

는 4/3/2 기준을 적용하였다. 이는 선행 연구에서 

제시한 5점 척도 기준과도 일치한다(Pappas and 

Woodside, 2021). 또한 교차점 기준값인 0.5에 

0.001을 더한 0.501로 미세 조정하여 퍼지셋 계산

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계산상 극단값 왜곡을 방지

하였다(Du and Kim, 2021). 퍼지셋 변환이 완료

된 후 Truth Table을 구성하고 충분조건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경로 구성을 위한 최소 빈도 기준

(frequency cutoff)은 2로 설정하였다. 전체 표본 수

가 304명임을 고려할 때, 특정 조건 조합이 최소 2

회 이상 관찰될 경우, 반복성 있는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일반화 가능한 경향성을 도출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반면, 빈도 기준을 3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표본 수가 제한적인 연구에서는 의미 있는 소

규모 조합이 배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fsQCA의 

다중경로성과 비대칭 인과구조 탐색이라는 분석 목적

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Fiss, 2011; Schneider 

and Wagemann, 2012).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의 

포괄성과 실질적 설명력 간의 균형을 고려하여, 비

교적 포괄적인 기준인 2를 채택하였다. 일관성 기준

은 raw consistency 0.8 이상, PRI consistency 

0.75 이상인 조합만을 포함하였으며, 이러한 기준은 

선행 연구(Ragin, 2009; Pappas and Woodside, 

2021)를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전체 Truth Table은 <부록 2>에 제시하였다.

5.2 필요조건 분석

다음 <표 10>은 각 요인이 SNS 과사용에 있어 필

요조건(Necessity)으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를 제시한다. 일반적으로 어떤 조건이 필요조건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관성 지표가 0.9 이상이어야 한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모든 요인의 일관성이 0.8 

이하이며, 최고치도 0.771(ER)에 그친다. 이는 단

일 요인이 SNS 과사용 발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

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각 요인의 설명

력은 대체로 0.7 전후로 나타나 해당 요인들이 결과 

변수를 일정 부분 설명하더라도 단독으로 SNS 과

사용을 반드시 유발하는 요소는 아니라는 결론을 내

릴 수 있다. 

조건 최대값 최소값 평균 표준편차 완전 소속 교차점 완전 비소속

감정 억제(ES) 5.00 1.40 3.37 1.01

4 3 2

인지된 지루함(PB) 5.00 1.40 3.37 0.97

인지된 외로움(PL) 5.00 1.00 3.38 0.99

인지된 불안(PA) 5.00 1.00 3.33 1.05

즉각적 만족(IG) 5.00 1.00 3.32 1.08

감정 완화(ER) 5.00 1.00 3.42 1.03

SNS 과사용(SNS) 5.00 1.00 3.33 1.05

<표 9> 기술 통계량 및 퍼지 세트 변환 기준(N=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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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조건 일관성 설명력

감정 억제(ES) 0.745 0.731

~감정 억제(ES) 0.365 0.559

인지된 지루함(PB) 0.766 0.744

~인지된 지루함(PB) 0.361 0.559

인지된 외로움(PL) 0.759 0.723

~인지된 외로움(PL) 0.351 0.562

인지된 불안(PA) 0.759 0.771

~인지된 불안(PA) 0.347 0.503

즉각적 만족(IG) 0.731 0.751

~즉각적 만족(IG) 0.364 0.519

감정 완화(ER) 0.771 0.732

~감정 완화(ER) 0.330 0.531

주) 일관성이 0.9 이상인 경우, 필요조건으로 판단함

<표 10> 필요조건 분석결과 

5.3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fsQCA 분석을 통해 복합모형, 최

소간결 모형, 중간 모형의 세 가지 해법을 도출하였

다. Pappas and Woodside(2021)는 단일 해법에 

의존하기보다는 중간해법의 이론적 정합성과 단순해

법의 핵심 조건 도출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

다고 제안한 바 있다. 본 연구 또한 이러한 방법론적 

제안에 근거하여 두 해법의 공통 경로를 중심으로 

최종 해석을 수행하였다. 결과는 <표 11>에 제시하

였다. 분석 결과는 총 4개의 경로가 도출되었으며, 

이들의 개별 설명력은 각각 0.471, 0.458, 0.461, 

0.479로 나타나 각 경로가 SNS 과사용을 약 45.8%

에서 47.9%까지 설명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모든 경로의 일관성은 0.941 이상(0.949)으로 제시

된 조건 조합들이 결과 변수에 대해 안정적인 설명력

을 지님을 시사한다. 전체 해법의 전반적 설명력은 

0.564, 전반적 일관성은 0.916으로 도출되었으며, 

이는 네 개의 경로가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여 SNS 

과사용의 약 56.4%를 설명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해당 결과는 <표 12>에 제시하였다.

5.4 민감도 분석

본 연구는 분석 결과의 강건성과 일반화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퍼지셋 캘리브레이션 기준(calibration 

anchor point), 빈도 기준(frequency cutoff), 일

관성 기준(raw consistency cutoff)을 변경하며,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3>은 설정값 변화

에 따른 설명력, 일관성), 도출 경로 수, 공통 경로 

포함 여부를 비교한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먼저 캘리브레이션 기준의 경우, 기본값인 4/3/2 

외에 보수적 기준인 5/3/1을 적용하여 비교하였다. 

5/3/1 기준에서는 설명력이 0.657, 일관성이 0.932

모형 구분 결합조건

중간 모형

(Intermediate Solution)

ES*PB*PL*PA*ER

ES*PB*PA*IG*ER

ES*PL*PA*IG*ER

PB*PL*PA*IG*ER

최소간결 모형

(Parsimonious Solution)

ES*PB*PA*ER

PL*PA*IG*ER

<표 11> fsQCA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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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으며, 도출 경로 수는 4개로 유지되었다. 

두 기준 모두에서 공통 경로인의 조합이 반복적으로 

확인되어 경로 재현성과 해석의 신뢰성을 뒷받침하

였다. 빈도 기준은 2, 3, 4로 조정하여 비교하였다. 

본 연구는 최종 분석에서 frequency cutoff = 2를 

채택하였으며, 이는 전체 표본 수(N=304)를 고려

할 때, 최소 수준의 일반화 기준으로 적절하다. cutoff 

= 2의 경우, 설명력은 0.564, 일관성은 0.916으

로 확인되었고, 기준값을 3으로 상향하면 설명력은 

0.610으로 증가하나 일관성은 0.903으로 다소 낮

원인 조건
Solution

1 2 3 4

감정 억제 (ES) ● ● ●

인지된 지루함 (PB) ● ● ●

인지된 외로움 (PL) ● ● ●

인지된 불안 (PA) ● ● ● ●

즉각적 만족 (IG) ● ● ●

감정 완화 (ER) ● ● ● ●

설명력 (Raw Coverage) 0.471 0.458 0.461 0.479

고유 설명력 (Unique Coverage) 0.037 0.023 0.025 0.043

일관성 (Consistency) 0.942 0.949 0.941 0.939

전반적 설명력 (Solution Coverage) 0.564

전반적 일관성 (Solution Consistency) 0.916

주) 1. 결과 조건: SNS 과사용(Excessive use of SNS; SNS)

    2. ● = 핵심 요소의 존재; ● = 주변 요소의 존재; ⊗ = 핵심 요소의 부재; ⊗ = 주변 요소의 부재; 빈칸 = 상관없음

    3. 본 연구의 최종 경로 해석은 Pappas and Woodside(2021)가 제안한 방법에 따라 Parsimonious Solution과 Intermediate 

Solution을 통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임

 <표 12> SNS 과사용을 유발하는 조건 조합

설정 기준 설명력 일관성 경로
공통 경로

포함(Y/N)
중간 모형 결과

calibration anchor point
4/3/2 0.564 0.916 4

Y

ES*PB*PL*PA*ER

ES*PB*PA*IG*ER

ES*PL*PA*IG*ER

PB*PL*PA*IG*ER

5/3/1 0.657 0.932 4

frequency cutoff

2 0.564 0.916 4

Y3 0.610 0.903 4

4 0.564 0.916 4

Raw consistency cutoff

0.80 0.564 0.916 4

Y0.85 0.564 0.916 4

0.90 0.458 0.949 1 ES*PB*PA*IG*ER

주) 1. PRI consistency 기준은 모두 0.75 이상으로 설정하였음

    2. 모든 조건 기준에서 일관되게 도출된 공통 경로는 “ES*PB*PA*IG*ER” 조합임

 <표 13>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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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졌다. 기준 4에서는 설명력이 다시 감소하지 않고 

2와 동일한 수준(0.564)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raw consistency 기준은 0.80, 0.85, 0.90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0.80 및 0.85에서는 4개의 

경로가 도출되었고, 일관성은 0.916으로 동일하였다. 

반면 0.90 기준에서는 경로 수가 1개로 축소되었으

며, 설명력은 0.458, 일관성은 0.949로 높게 나타

났다. 이는 과도하게 높은 일관성 기준이 해석 가능한 

경로 수를 제한하고 설명력을 저해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정값의 변화에도 불구하

고 대부분의 경로가 반복 도출되었으며, 단지 raw 

consistency 기준을 0.90으로 설정한 경우에만 경

로 수가 축소되었다. 이는 분석상의 오류가 아닌, 기

준 자체의 보수성에 따른 결과로 해석될 수 있으며, 

본 연구의 민감도 분석 결과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5.5 토의

<그림 4>의 fsQCA 결과에 따라 네 개의 경로는 

두 개의 분명한 심리 및 행동적 구성으로 귀결된다. 

첫 번째 구성은 ‘감정 억제, 지루함, 외로움’ 축을 중

<그림 4> fsQCA 결과 시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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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으로 한다. 감정 억제는 자기조절 자원을 소모해 부

정 정서에 취약한 상태를 만들고, 반복적인 일상에

서 발생한 지루함은 그 취약성을 확대한다. 더불어 외

로움은 사회적 결핍 신호로 작용해 불안을 증폭시키

며, 이 복합 정서는 불안을 자극하며, 사용자는 즉각

적인 감정 완화를 모색하게 된다. SNS는 낮은 진입 

장벽과 높은 자극성을 통해 빠른 보상을 제공하므로, 

ES, PB, PA, ER의 순차적 고리만으로도 과사용으

로 이어지기 충분하다. 선택적으로 결합되는 즉각적 

만족(IG)은 강화 요인이지 필수 요인은 아니며, 이는 

보상 민감성이 높은 사용자에게서 과사용 경향이 더 

급격히 나타나는 메커니즘을 시사한다.

두 번째 구성은 ‘외로움과 즉각적 만족’ 축에 기반

한다. 외로움은 사회적 결핍을 의미하며, 이는 불안

과 결합해 관계 회복 욕구를 증폭시킨다. 이러한 상

황에서 즉각적 만족은 사회적 결핍을 빠르게 채우려는 

보상추구 동기로 기능하고, 감정 완화는 SNS 상호

작용이 제공하는 실제 보상 경험으로 작동한다. PL, 

PA, IG, ER 결합은 대체적 사회 보상 경로를 형성

해 SNS를 현실 관계의 준대체물로 전환시킨다. 감정 

억제나 지루함이 주변 요인으로 관찰되더라도 핵심 

구조가 유지된다는 점은 외로움, 불안, 보상추구가 

교차할 때 SNS 과사용이 구조적으로 고착화됨을 보

여준다.

두 구성은 불안(PA)과 감정 완화(ER)를 공통 축으

로 삼지만, 전자는 감정 억제와 지루함의 결합을 통해 

내적 긴장을 해소하려는 회피적 경로를 후자는 외로

움 및 즉각적 만족의 결합을 통해 사회적 결핍을 보

상하려는 대체 경로를 형성한다. 이러한 이중 패턴은 

I-PACE 모델이 제시하는 다중 경로 가능성을 실증

적으로 확인해 주며, SNS 과사용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대표 경로를 제안한다. 이에 기반하여 본 연

구는 다음의 두 가지 명제를 도출하였다.

Proposition 1: 감정을 억누른 채 지루함과 불안

을 느끼는 사용자는 정서 완화를 

위해 SNS를 반복 사용하며, 보상 

민감도가 높아 즉각적 만족을 추

구할수록 과사용이 더 심해진다.

Proposition 2: 외로움과 불안을 경험하고 즉각적 

만족을 좇는 사용자는 SNS를 사

회적 보상 수단으로 활용해 정서

를 달래며, 이 보상이 반복될수록 

과사용이 더욱 강화된다.

Ⅵ. 결 론

6.1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SNS 과사용 현상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

해하기 위해 사용자가 인식하는 부정적 정서 요인이 

어떤 경로를 통해 SNS 과사용으로 이어지는지를 분

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PACE 이론 모델을 

기반으로, 감정 억제, 인지된 지루함, 외로움,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이 즉각적 만족과 감정 완화를 매

개로 SNS 과사용에 미치는 영향을 PLS-SEM과 

fsQCA를 통해 통합적으로 검증하였다.

PLS-SEM 분석 결과는 네 가지 부정적 정서 가운

데 감정 억제, 인지된 지루함, 인지된 외로움, 인지된 

불안이 모두 즉각적 만족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이는 반복 자극의 결핍, 사회적 고립, 위협 회피, 억

제적 정서 처리와 같은 심리적 압력이 단기적 보상을 

찾도록 만든다는 점을 보여준다. 부정적 정서가 심

화될수록 사용자는 보상 지연을 참지 못하고 즉각적

인 만족을 제공하는 SNS 활동에 몰입하게 된다.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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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완화에 대한 영향에서는 인지된 지루함, 외로움, 

불안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했지만, 감정 억제는 유

의하지 않았다. 이러한 비대칭적 결과는 억제 전략의 

특성에서 기인한다. 감정 억제는 내적 정서를 외적

으로 표현하지 않음으로써 일시적으로 긴장을 낮출 

수 있으나 정서 처리 과정 자체가 차단되기 때문에 곧

바로 감정 완화로 이어지지 않는다. 정서 조절 이론

에 따르면 억제는 정서 경험의 강도를 줄이기보다는 

외현적 반응만 억누르기 때문에 긴장이 내부에 잔류

한다. 이 긴장은 불안이나 외로움처럼 상황 특유의 정

서와 결합할 때, 비로소 실행 행동으로 전환될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감정 억제 단독으로는 감정 완화나 

SNS 과사용을 직접 설명하기 어렵고, 다른 부정 정서

가 동반될 때, 매개 효과를 통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각적 만족과 감정 완화는 모두 SNS 

과사용을 유의하게 설명했으며, 특히 즉각적 만족이 

가장 큰 설명력을 보였다. 이는 SNS가 단순한 정보 

탐색 도구를 넘어 사용자의 부정적 정서를 일시적으

로 해소하고 정서적 보상을 제공하는 ‘심리적 자가 

처방’ 매체로 작동함을 알 수 있다. 

fsQCA 분석 결과는 SNS 과사용으로 이어지는 네 

개의 충분조건 경로는 서로 차별화된 두 가지 심리적 

메커니즘으로 명확히 구분되었다. 첫 번째 메커니즘

(Proposition 1: S1, S2)은 감정 억제, 지루함, 불

안, 감정 완화의 조건 조합을 통해 설명되며, 이는 개

인이 내적 정서를 억누르고 반복적인 일상에서 오는 

지루함과 불안이 서로 결합하여 긴장을 고조시키고, 

이를 SNS에서 얻는 정서적 보상으로 해소하려는 내

적 긴장 해소 구조로 나타난다. 특히, 이 경로 내에서

는 즉각적 만족이 필수적인 요인은 아니었으나, 보상 

민감성이 높은 사용자의 경우(S2), 즉각적 만족이 

촉매제로 작용하여 SNS 과사용을 한층 더 가속화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 메커니즘(Proposition 

2: S3, S4)은 외로움, 불안, 즉각적 만족, 감정 완화

의 조건 조합을 통해 설명되는 사회 결핍 보상 구조

이다. 이는 사회적 단절로 인해 발생한 외로움과 불안

이 즉각적인 사회적 보상 욕구를 자극하고, 사용자는 

SNS를 통해 제공되는 즉각적 상호작용(예: 댓글, 좋

아요 등)으로 정서적 결핍을 채우고자 한다는 점에서 

앞선 Proposition 1과 뚜렷이 구분된다. 두 가지 

Proposition는 모두 불안과 감정 완화가 핵심 조건으

로 나타났으나, SNS 과사용을 유발하는 초기 촉발 

요인과 보상 수단에서는 명확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즉, Proposition 1이 내적 정서 억제와 일상적 지루

함에 따른 긴장 해소를 중심으로 하는 개인 내부적 회

피 경로라면, Proposition 2는 사회적 단절로 인한 

외로움을 즉각적으로 보상하려는 외부적 충족 경로

에 해당한다. 이는 SNS 과사용이 단순히 특정 부정

적 정서 하나로 설명될 수 없으며, 개인의 정서적 특

성과 환경적 조건이 결합된 구성적 접근을 통해서만 

보다 정확히 이해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SNS 과사용을 유발하는 심리적 메커니

즘을 보다 정교하게 이해하기 위해 선형적 접근인 

PLS-SEM과 비선형적(구성적) 접근인 fsQCA를 통

합적으로 활용하였다. PLS-SEM 분석은 변수들 간

의 평균적․선형적인 인과관계를 기반으로, 네 가지 

부정적 정서(감정 억제, 지루함, 외로움, 불안)가 즉

각적 만족과 감정 완화를 통해 SNS 과사용에 미치는 

일반적인 경로를 제시하였다. 즉, 부정적 정서가 증

가할수록 사용자의 즉각적 보상 욕구가 강해지고, 이

로 인해 SNS를 반복적으로 활용하여 과사용 행동이 

촉진된다는 일관된 선형적 흐름을 확인한 것이다. 그

러나 PLS-SEM 접근의 선형성은 변수 간 독립적 관

계를 중심으로 설명력을 갖기 때문에, 특정 조건들이 

결합할 때만 나타나는 비대칭적 인과관계를 포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수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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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QCA 분석은 SNS 과사용이라는 결과가 서로 다

른 조건 조합을 통해 비선형적으로 유발되는 구성적 

인과 구조임을 보여주었다. 실제 fsQCA에서는 감정 

억제가 평균적 선형 관계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루함, 불안, 감정 완화와 결합될 경우(S1․S2) 과

사용을 촉진하는 결정적 조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

로움은 외로움․불안․즉각적 만족․감정 완화의 조

건 조합(S3․S4)에서 핵심 조건으로 기능하는 반면, 

내적 긴장 해소 조건 조합(S1․S2)에서는 주변 조

건으로만 존재하여 특정 조건 조합에서만 영향력이 

나타나는 비선형적 효과가 분명히 드러났다. 따라서 

두 방법의 상호 보완적 접근을 통해 SNS 과사용 현

상의 복합적이고 다층적인 심리 메커니즘을 실증적

으로 규명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I-PACE 모

델이 제시한 ‘개인 특성–정서 및 인지 반응–행동 실

행’의 다층적이고 복합적인 인과 구조를 구성적 관점

에서 실증적으로 확장하고 구체화한 것으로 이론의 

적용 가능성을 보다 정교하게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

의를 가진다.

6.2 학문적 시사점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학문적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SNS 사용의 원인을 

긍정적 정서 경험이나 기대감과 같은 정서적 이득 관

점에서 접근해 온 반면(Hawi and Samaha, 2017; 

Köse and Doğan, 2019; Du et al., 2021; 

Nikolinakou et al., 2024), 본 연구는 개인의 부

정적 감정 및 정서 상태에 주목하여 SNS 과사용의 심

리적 작동 메커니즘을 조명하였다. 지루함, 외로움, 

불안, 감정 억제와 같은 개인의 부정적 감정이 정서 

반응(즉각적 만족, 감정 완화)을 통해 SNS 사용으

로 이어지는 경로를 실증적으로 규명함으로써, SNS 

과사용을 ‘즐거움의 연장’이 아닌 ‘감정 회피와 해소’

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이는 I-PACE 모델의 구조를 바탕으로 SNS 과사용 

연구에 부정적 심리 상태 중심의 설명 틀을 제시하였

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가 있다.

둘째, 분석 방법론 측면에서 PLS-SEM과 fsQCA

를 통합 적용함으로써, 단일 분석에 기반한 선행 연

구의 한계를 극복하고 다양한 인과 경로의 가능성을 

실증하였다. 특히 PLS에서는 유의하지 않았던 감정 

억제(ES) 변수가 fsQCA에서는 다른 조건과의 결합 

속에서 핵심 경로를 구성한다는 결과는 개별 변수의 

영향력보다 조건 간 상호작용에 기반한 구성적 인과

관계가 SNS 과사용이라는 복잡한 행태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 이는 ‘모든 사용자가 

같은 이유로 과사용하는 것이 아니다’는 점을 강조하

며, SNS 과사용 연구의 분석적 시각을 다변화하는 

데 기여한다.

셋째, 본 연구는 SNS 과사용이 하나의 단선적 인과

가 아니라 여러 심리 요인이 결합해 나타나는 구성적 

현상임을 실증적으로 보여 주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가 크다. fsQCA 결과에 따르면 감정 완화와 인

지된 불안이 네 가지 충분조건 경로 모두에서 공통적

으로 핵심 조건으로 작용해 I-PACE 모델이 제시한 

정서 조절 메커니즘이 실제 행동 수준에서 어떻게 구

현되는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즉각적 

만족은 일부 경로에서만 핵심 조건으로 나타나 SNS 

과사용이 항상 동일한 동기로 발생하지 않음을 시사

한다. 이러한 결과는 조건 조합별 이질성과 사례 중심 

복수 인과성을 경험적으로 제시함으로써, fsQCA 방

법론을 활용한 심리․행동 연구의 분석 틀을 확장했

다는 점에서 학술적 기여가 있다.

넷째, 본 연구는 구조적 경로와 구성적 경로를 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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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분석함으로써, 대칭적 인과관계와 비대칭적 인

과관계를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통합적 분석 틀을 

제시하였다. 이는 SNS 사용 연구에 있어 평균적 경

향성을 설명하는 선형 인과관계 분석과 조건 결합의 

중요성을 밝히는 구성 분석(fsQCA)의 관점을 함께 

반영한 것으로, 향후 디지털 서비스 연구 전반에서 활

용 가능한 이론적 접근 가능성을 확장한 점에서 의

의가 있다.

6.3 실무적 시사점

본 연구는 SNS 과사용의 심리적 기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조건 조합을 통해 행동 결과에 이르는 경로

를 제시함으로써 실무적 측면에서도 다음과 같은 시

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본 연구는 감정 억제, 지루함, 불안이 결합해 

발생하는 내적 긴장을 감정 완화로 해소하려는 이용

자 집단, 즉 ‘정서적 허기(emotional hunger)’를 겪

는 사용자를 규명하였다. 이는 SNS가 심리적 자가 처

방 매체로 기능할 수 있다는 선행 논의(Kim et al., 

2009; Turel et al., 2014; Van Deursen et 

al., 2015)를 실증적으로 확장한 결과로 플랫폼은 

단순 사용 시간 제한을 넘어 이용자의 실시간 스트

레스 및 피로 신호를 감지하고 자극적 알림 강도를 자

동 조절하며, 미세 휴식 가이드 및 AI 기반 감정 일지 

등을 기본 옵션으로 내장한 정서 완충 인터페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적응형 디지털 웰빙 설계

는 억제된 정서를 언어화하도록 돕고, 내적 압력이 

행동으로 전이되기 전에 완충함으로써 SNS 과사용

을 구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둘째, 외로움과 불안이 즉각적 만족을 매개로 감정 

완화를 추구할 때 과사용이 가속화되는 사회 결핍 보

상형 메커니즘이 확인되었다. 이는 SNS가 정보 공유

를 넘어 정서적 자기조절 도구로 활용된다는 최근 연

구(Wegmann et al., 2017; Reinecke et al., 

2018)를 뒷받침하며, 사회적 단절에 기인한 결핍 욕

구가 플랫폼의 즉각적 상호작용을 통해 충족될 때 과

사용 위험이 극대화됨을 시사한다. 이에 따라 SNS 

기업은 긍정적 피드백과 건강한 관계 형성을 촉진하

는 알고리즘, 관심사 기반 소규모 커뮤니티 매칭, 온

라인과 오프라인 연계 프로그램 등을 통합한 유대 강

화 인터페이스를 우선 도입해야 한다. 이러한 설계는 

고립감 및 불안이 촉발하는 순간적 보상 추구를 지속 

가능한 사회적 유대로 전환함으로써 이용자의 정서 

건강을 높이고, 플랫폼 차원의 과사용 위험을 구조

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외로움, 불안, 지루함 등 개인의 일

상적 정서 상태가 SNS 과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밝힘으로써, 단순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에서 

나아가, 정서적 자기 인식과 조절 훈련을 포함한 통합

형 교육 개입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이는 정서 조절 능

력이 SNS 과사용을 예방하는 보호 요인으로 작용한

다는 선행 연구들(Elhai et al., 2017; Hormes, 

2016)과도 일치한다. 특히 청소년과 대학생을 대상

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SNS 사용 자체를 통

제하는 접근보다는 사용 동기를 이해하고 대체 정서 

전략을 학습하는 방식이 더욱 효과적일 수 있다.

넷째, 감정 억제는 PLS 분석에서는 유의하지 않았

지만, fsQCA에서는 특정 심리 조건과 결합될 때, 핵

심 경로로 작용한 바 있다. 이는 기존의 양적 연구들이 

간과하기 쉬운 개인차 기반의 맥락적 조합이 행동 결

과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정신

건강 서비스나 정책 설계자들은 사용자 개개인의 성향

과 심리적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중재 전략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기존에 일률적 기준을 적용했던 

예방 교육 및 상담 서비스의 개선 방향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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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한계점 및 향후연구

모든 연구가 그렇듯이 본 연구에도 한계점을 가지

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본 연구는 대학생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기에 결과의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며, 향후 

다양한 연령대와 문화권을 포함한 비교 연구가 필요

하다. 둘째, I-PACE 모델 중 일부 변수에만 초점을 

맞췄기 SNS 자아존중감이나 자기통제력과 같은 보

호 요인을 포함한 확장된 모형 검토가 요구된다. 셋

째, PLS-SEM과 fsQCA를 병행하였지만, 두 방법 

간의 정량적 연계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향후 혼합

모형 분석이나 사례 기반 질적 접근이 보완될 수 있

다. 넷째, 모든 변수가 자기보고 방식으로 측정되었

기에 공통 방법 편향의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에는 행

동 데이터나 생리적 지표를 활용한 객관적 측정이 필

요하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한 향후 연구는 SNS 

과사용 현상을 보다 다각적이고 실질적으로 이해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특히 개인의 심리 특성과 

환경적 맥락 간 상호작용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나아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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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변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문항 출처

감정 억제
(Emotional 

Suppression)

부정적인 감정을 타인에게 숨기거나 표현하지 않으려는 성향으로, 감정을 억누르
는 빈도와 강도를 반영한 감정 억제 수준 Gross and 

Levenson(1993),
Nikolinakou et al. 

(2024),
Chauhan and 
Singh(2025)

1.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그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2. 나는 감정을 억제하여 감정을 조절하려는 편이다.
3. 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줄이기 위해 상황을 다르게 해석하려는 편이다.
4. 나는 감정을 표현하면 남들 앞에서 내가 약해 보일 것 같다고 느낀다.
5. 나는 다른 사람들에게 내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

인지된 지루함
(Perceived 
Boredom)

일상생활에서 흥미 부족이나 지속적인 지루함을 경험하는 상태로, 주관적으로 
인식되는 지루함의 빈도와 강도를 반영한 인지된 지루함 수준

Mikulas and 
Vodanovich(1993),
Trudel et al.(2025)

1. 나는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2. 나는 의미 없는 활동을 자주 경험하는 편이다.
3. 나는 반복적이고 단조로운 일상을 자주 겪는 편이다.
4. 나는 일상에서 흥미 부족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5. 나는 재미있는 일을 찾기 어렵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인지된 외로움
(Perceived 
Loneliness)

사회적 연결 부족이나 타인과의 고립감에서 비롯된 외로움으로, 외로움을 느끼는 
빈도와 강도를 반영한 인지된 외로움 수준 Heinrich and 

Gullone(2006),
Nikolinakou et al. 

(2024),
Tan and Xiao(2025)

1. 나는 소외감을 자주 경험하는 편이다.
2. 나는 타인으로부터 고립감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3. 나는 마음을 닫은 상태에서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편이다.
4. 나는 주변 세상과 단절되어 있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다.
5. 나는 진정한 사회적 연결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편이다.

인지된 불안
(Perceived 
Anxiety)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불안한 감정과 걱정의 빈도 및 강도를 기반으로 한, 심리적 
스트레스 및 불안 증상을 반영한 인지된 불안 수준

McNeil(1999),
Nikolinakou et al. 

(2024)

1. 나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 정서적으로 불편함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2. 나는 특정 사람들 앞에서 긴장감을 느끼는 편이다.
3. 나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자주 느끼는 편이다.
4. 나는 일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 정서적 괴로움을 경험하는 편이다.
5. 나는 새로운 상황에서의 도전에 대해 걱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다.

즉각적 만족
(lmmediate 

Gratification)

장기적인 결과보다 즉각적인 만족을 우선시하려는 선택 경향으로, 순간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행동 성향을 반영한 즉각적 만족 수준 Lagorio and 

Madden(2005),
Shim et al.(2018)

1. 나는 미래의 만족보다 지금 당장의 즐거움을 더 가치 있게 여긴다.
2. 나는 기다리는 것을 싫어해 즉시 즐거운 활동을 하려는 경향이 있다.
3. 나는 여유 시간이 생기면 즉시 SNS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감정 완화
(Emotion 
Relief)

자신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고 감정을 전환하기 위해 SNS를 활용하
는 심리적 조절 행위를 반영한 감정 완화 수준

Morawetz and 
Basten(2024),

Middendorf(2025),
Yin and Shen(2024)

1. 나는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2. 나는 SNS 사용을 통해 인정 욕구를 충족하려는 경향이 있다.
3. 나는 SNS를 통해 감정을 전환하려는 편이다.
4. 나는 부정적 감정을 완화하기 위해 SNS를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5. 나는 SNS를 통해 사회적 연결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줄이려는 경향이 있다.

SNS 과사용
(Excessive 
use of SNS)

SNS 사용에 대한 통제 부족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는 상태를 
반영한 SNS 과사용 수준

Aydin and 
Kuş(2023),

Nikolinakou et al. 
(2024)

1. 나는 SNS로 인해 대인관계에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다.
2. 나는 SNS 사용을 조절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
3. 나는 SNS 과사용으로 인해 직업 또는 학업 수행이 저해된 적이 있다.
4. 나는 SNS를 더 많이 사용하고 싶다는 충동이 점점 커지는 편이다.
5. 나는 SNS로 인해 여가 활동의 우선순위가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

<부록 1> 변수의 조작적 정의와 측정 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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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PB PL PA IG ER number SNS raw consist PRI consist SYM consist
1 1 1 1 1 1 87 1 0.954513 0.944037 0.964637
1 1 0 1 1 1 5 1 0.922142 0.845324 0.845323
0 1 1 1 1 1 7 1 0.899472 0.821037 0.821037
1 1 1 1 0 1 9 1 0.882507 0.771513 0.773273
1 0 1 1 1 1 5 1 0.884431 0.752767 0.762588
1 0 1 1 1 0 5 0 0.893251 0.73468 0.737805
0 1 0 1 1 1 2 0 0.869208 0.667659 0.667659
1 1 1 0 0 0 4 0 0.873826 0.647821 0.64782
1 1 1 0 1 1 5 0 0.848376 0.647362 0.647361
1 1 1 1 1 0 9 0 0.817972 0.645478 0.645478
1 0 1 0 1 0 2 0 0.870306 0.640373 0.657315
1 0 1 0 1 1 3 0 0.834781 0.580479 0.580478
0 1 1 1 1 0 4 0 0.830223 0.574661 0.595312
0 0 0 1 1 1 2 0 0.840599 0.573913 0.573913
1 0 0 0 1 1 4 0 0.83697 0.566093 0.587697
1 1 0 0 0 1 5 0 0.845806 0.565431 0.565431
1 0 0 0 0 1 3 0 0.815485 0.543693 0.543692
1 1 0 0 1 1 2 0 0.860235 0.542157 0.551247
1 1 1 0 1 0 4 0 0.81828 0.540949 0.540948
0 1 1 0 1 1 6 0 0.816051 0.534663 0.534662
0 1 1 0 0 0 4 0 0.830658 0.533363 0.539929
1 1 0 0 1 0 4 0 0.834133 0.526765 0.526765
0 1 1 1 0 1 6 0 0.782101 0.50448 0.504479
1 0 1 1 0 0 4 0 0.816937 0.502003 0.502002
1 0 0 1 0 1 3 0 0.786221 0.483564 0.487605
1 1 0 0 0 0 7 0 0.775714 0.471924 0.49397
0 0 0 1 0 0 4 0 0.791933 0.469222 0.469222
0 1 1 1 0 0 2 0 0.834123 0.468547 0.476821
1 0 1 1 0 1 4 0 0.784243 0.457534 0.457534
0 0 1 1 1 0 2 0 0.805245 0.457234 0.457233
1 1 0 1 0 0 4 0 0.840896 0.450576 0.465964
1 0 0 0 1 0 6 0 0.776679 0.447237 0.463294
1 1 1 0 0 1 3 0 0.794111 0.427301 0.427301
0 0 1 1 0 0 2 0 0.791699 0.42509 0.425091
0 1 0 1 0 0 3 0 0.811792 0.419355 0.419355
0 1 0 0 1 1 3 0 0.81357 0.416826 0.426615
0 1 1 0 1 0 2 0 0.807163 0.4009 0.407569
0 1 0 1 0 1 5 0 0.769798 0.398457 0.398457
1 0 1 0 0 0 5 0 0.728572 0.394711 0.394711
1 0 0 1 0 0 2 0 0.761398 0.387431 0.387431
0 0 0 1 0 1 3 0 0.726252 0.386051 0.38605
0 0 1 1 0 1 3 0 0.753114 0.38171 0.38171
0 1 0 0 0 1 2 0 0.798474 0.378802 0.378802
1 0 1 0 0 1 3 0 0.755916 0.371086 0.385387
0 1 0 0 0 0 6 0 0.756426 0.324783 0.34576
0 0 1 0 1 1 4 0 0.741732 0.320176 0.320176
0 0 1 0 0 1 4 0 0.729331 0.297016 0.301612
0 0 0 0 0 1 3 0 0.744883 0.295775 0.295775
1 0 0 0 0 0 4 0 0.686097 0.291847 0.291847
0 0 1 0 0 0 2 0 0.734256 0.291278 0.292668
0 0 0 1 1 0 2 0 0.765681 0.290393 0.290393
0 0 0 0 1 0 3 0 0.759203 0.281109 0.295834
0 0 1 0 1 0 3 0 0.773024 0.270899 0.270899
0 1 0 0 1 0 2 0 0.73891 0.231639 0.23164
0 0 0 0 1 1 4 0 0.736463 0.216286 0.216286
0 1 1 0 0 1 4 0 0.682056 0.209496 0.209496

주) 본 연구의 fsQCA 분석은 교정 기준(calibration anchor point)을 4/3/2로 설정하고, 트루스 테이블 빈도 기준(frequency cutoff)은 
2, 원시 일관성(raw consistency cutoff)은 0.80, PRI 일관성 기준은 0.75로 적용하였음

<부록 2> Truth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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